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하나님의 말씀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12-16절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
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
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
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
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2-16)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힘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가 있다. 시원함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특히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초등학교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
-중학생 때는 말씀에 단맛을 느끼기 시작.
-고등학생 때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 (논리적이 되고 변증적이 됨.)
-대학생 때는 말씀이 열어주는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함.
-요즘에는 항상 성령께서 따끈 따끈한 새로운 말씀을 계시해 주심.

-고등학생 때부터 말씀에 매료되기 시작함. 말씀에 올인 하려고 함.
-말씀으로 미련함이 벗겨지기 시작함.

-오늘 말씀 이전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옴.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

다.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

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4:2)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의 유익이 임한다.
-말씀은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뭐 그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니 일단 믿고 보자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

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

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셔도 큰 믿음이 되지 못한다.
-믿음은 선물이나 받은 사람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유

익도 없다. 다이아몬드도 내가 서랍속에 방치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

다.
-나는 믿음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덤벼 들었다. 뭐든지 성경에 있

는 것은 적극적으로 믿었다.
-틀림없이 성경이 맞고 내가 틀리다고 믿었다.
-반드시 답이 있고 내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누군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말씀에 다가

가서 믿었다. 200%
-다만 나는 진실되고 정확하기 원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부

하면서 의심을 깨부수어 나갔다.
-내가 믿는 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
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경험케 된다. 마치 내가 굳게 닫힌 화덕

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 즉 다른 것들을 살린다.
-검보다 예리하다. 수술을 상기하라. 요즘은 레이저로 수술한다. 무
엇보다 예리하고 정확하기 환부를 절개한다. 이보다 더 예리하면 피 

없이 수술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말씀은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혼을 다치지 않게 수술한

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과 습관까지 바뀐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말씀이 판단한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해

도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라.
-다만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않되니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말슴

이 가지는 유익을 누리라.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
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2-16)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해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

정한 의사시다.



-하나님은 다정하시고 따뜻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한 

모든자에게 친절하시다.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
-그러나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Eye contact  말씀: 사도행전 16장9-15절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
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
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
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
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행16:9-15)

구호:전도 하자3, 하면 된다3. 전도 짝3, 전도 짝3 전도 짝3
부천시민을 선린교회로!

감사합니다로 전도 문구 만들기.

오늘 셀 모임 중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기.

셀 대항 전도 이벤트를 위한 모금운동. 큰소리로 외치기. 징소리.
상은 빕스 초대권. 교회에서는 10만원 지원함.



기도하러 강가에 가서 기도함.
강가에서 염색을 위해서 온 여자들과 만남.
강가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함.

하나님께서 두아디아에서 온 루디아의 마음을 염.
아이컨택은 이처럼 마음을 열게 만든다. 내가 하려는 말보다 성령께

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심하자. 겸손함과 온유함이 최고의 

무기다.

전도에서 아이컨택은 소중하다.
그 사람의 눈 높이로 다가가는 것이 소중하다.
유대인을 얻으려면 유대인으로 다가가야 효과적이다.
헬라인을 얻으려면 헬라인으로 다가가야 효과적이다.
그 사람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

하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
아이가 할아버지와 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함께 놀지 

못한다.
아이가 친절하고 할아버지가 자애스럽다면 둘이는 잘 논다.
한번에 한사람 만나도 큰 수확이다.
바울도 오늘 루디아 한사람 전도했는데, 그녀가 준비되어 있었고 온 

집을 전도하게 되었다.




